
김정렬 차관“철도공단-철도공사 협업 통한 안전혁신”당부

12일‘철도시설안전 합동관리단’출범식서 철도안전 신뢰 회복 강조

□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월 12일(금) 10시, 한국철도시설공단

본사에서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,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

‘철도시설안전 합동관리단(이하, 안전혁신단)’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.

ㅇ ‘안전혁신단’은 작년 말 강릉선 KTX탈선, 오송역 단전사고 이후에 

마련한 ‘철도안전 강화대책’의 후속조치로써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

철도시설 안전업무를 합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담·공동조직이며,

현판식 이후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.

□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‘안전혁신단’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, 안전

혁신단을 매개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안전에

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주문했다.

ㅇ 김 차관은 “철도공단과 철도공사는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

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와 의무가 있으며,
‘안전혁신단’이 그 엄중한 임무를 가장 선두에서 맡게 된다”면서,

ㅇ “조직 명칭을 ‘안전혁신단’으로 한 만큼, 그간 양 기관의 잘못된 

관행과 갈등을 타파하여 철도안전을 혁신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

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□ 또한, 김 차관은 “안전혁신단이 취약시설 합동관리, 시설 유지관리를

고려한 안전제도 개선 등 안전강화를 위해 할일이 산적해 있다”면서

ㅇ “혁신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서, 국민들이 철도를 믿고 안전하게 이

용할 수 있도록 안전혁신단 직원뿐만 아니라 철도공단·철도공사 

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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